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전임의 채용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산과) 에서 근무할 2024년 신임 전임의를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평소 모체태아의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최상의 수련 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관심있는 많은 선생님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특히, 임상적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산과적 술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미 산과 fellow를 하고 계
시다면 심화된 공부와 임상경험을 갖고 싶은 분들의 지원도 환영합니다. 
 
1. 모집인원: 모체태아의학 (산과학) 0명
 
2. 근무기간: 2024. 3. 1-2025. 2. 28 (전역예정자는 2024. 5. 1 부터 근무 시작)
 
3. 모체태아의학 전임의 과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총 12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었으며, 모체태아의학 4명, 부인종양학 4명, 생식내분비학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체태아의학 전임의 과정은 1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의 외래 및 초음파 담당, 6개월의 병동 담당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진료 
연간 분만은 약 1200여 건으로 이 중 70%의 환자는 조산 및 태아기형 등의 고위험 임신이며, 약 20%는 다태임신 산모입니다.  연간 100여 건의 지역내 산후출혈 응급 산모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고위험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한 이래 지역 내 모체태아의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밀초음파: 연간 약 400 예 이상의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며, 약 100 예 이상의 태아 기형 초음파를 1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술기: 6개월간의 병동 담당 과정에서는 직접 지정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수검사 및 융모막검사를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분만과 제왕절개수술, 자궁경부봉축술, 소파술과 같은 산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술기에 대한 과정을 본인 앞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통하여 습득하게 됩니다. 
- 외래진료: 1주일에 1회 본인의 외래 세션이 주어집니다. 

2) 연구 
모체태아의학분야에서는 조산, 감염, 고위험 임신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SCI 국제학술지에 그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였습니다. 전임의 과정 동안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1회 이상의 해외학회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현지 교수 (e-mail: hjkim0906@snubh.org) 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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